
손흥민(29 토트넘)이 시즌 18호 골

을 터트리며 자신의 한 시즌 역대 최

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새로 썼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베르거(오스트리아)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팀의 선제골

을 작성, 토트넘의 4-1 승리에 앞장

섰다. 이날 4-2-3-1 포메이션의 최

전방에 선 손흥민은 개러스 베일의

크로스에 몸을 날려 헤딩 슛으로 상

대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올 시즌 18호 골(정규리

그 13골 유로파리그 예선 1골 본선

3골 리그컵 1골)이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멀티

플레이어 강윤성(23 사진)과 재계

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강윤성은 2019시즌을 앞두고 대전

시티즌을 떠나 제주 유니폼을 입었

다.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으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까지 맛봤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에도 꾸

준히 발탁되며 도쿄올림픽 출전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U-23 대표팀에서는 측면 수비수

로 활약하고 있지만 소속팀 제주에

서는 다재다능한 멀티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전술 변화에 따라 2~3선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는 동시에 오

른발잡이임에도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전술 이해도가 높다.

2020시즌 K리그2에서는 총 21경

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제주의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

격을 견인했다.

강윤성은 제주라는 좋은 팀을 만

나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대표팀에

도 꾸준히 발탁되고 있다. 재계약은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한

다 면서 올해 1부리그에 복귀하는

하는 만큼 더욱 성장하는 시간을 갖

겠다. 늘 그렇듯 어떤 위치에서라도

제주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라고 재

계약 소감을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

이스 왼손 에이스 류현진(34)이

MLB닷컴이 정한 2021년 판타지 플

레이어 랭킹에서 전체 85위, 선발 투

수 26위에 올랐다. 2년 연속 사이영

상 투표 3위 안에 든 성과를 떠올리

면 다소 박한 평가다.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인터

넷상에서 선수단을 운영하는 게임을

즐기는 팬들을 위해 판타지 랭킹 1∼

800위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류현진이 가장

먼저 호명됐다.

MLB닷컴은 류현진을 85위로 평

가하며 야구 예측 프로그램인 스티

머로 측정한 2021년 예상 성적(12승

평균자책점 4.16, 160삼진, 이닝당

출루허용 1.28)도 공개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토론토 에이스로

활약하며 5승 2패 평균자책점 2.82

로 활약했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뛴 2019

년에는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호투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판타지게임 랭킹에서 류현

진은 여전히 이력에 비해 낮은 평가

를 받고있다. 야후닷컴 판타지 랭킹

에서도 류현진은 전체 87위, 선발 투

수 중 26위로 평가받았다.

아직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지 않

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김

하성(26)은 전체 257위, 2루수 15위

에 올랐다.

MLB닷컴은 김하성과 포지션 경

쟁을 펼칠 제이크 크로넨워스(전체

176위 2루수 9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

빅리그 2년 차를 맞은 김광현

(33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전체

273위, 선발 투수 80위를 차지했다.

아직 2021시즌에 뛸 팀을 정하지

못한 추신수(39)는 전체 482위, 외

야수 106위로 평가받았다.

최지만(30 탬파베이 레이스)은 전

체 534위, 1루수 38위였다.

MLB닷컴이 선정한 판타지 랭킹

1위는 외야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다.

게릿 콜(뉴욕 양키스)이 전체 6위

로, 투수로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뚫고 2021년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27일 개막

팡파르를 울린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초유의

리그 축소를 경험한 프로축구는 지

난해 축적한 방역 경험 을 바탕으로

올해 리그 정상 복귀를 선택했다. 이

에 따라 올해 프로축구는 K리그1은

38라운드로, K리그2는 36라운드로

치러진다.

개막 D-5를 앞둔 21일 한국프로

축구연맹은 올 시즌 달성될 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수원 삼성의

베테랑 공격수 염기훈의 80-80

클럽 (80골-80도움 이상) 가입이다.

정확한 택배 크로스 로 유명한

염기훈은 K리그 통산 396경기를 뛰

면서 76골 110도움을 기록하고 있

다. 올 시즌 4골만 추가하면 프로축

구 역대 처음으로 80-80클럽 에 발

을 내디딘다.

염기훈이 작성한 110도움 역시 역

대 K리그 최다 기록이다. 2위는 지

난해 현역에서 은퇴한 이동국

(77개)이다. 염기훈이 도움을 추가

할 때마다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이

작성되는 셈이다.

올 시즌 대구FC로 이적한 이근호

는 60-60 클럽 가입에 도전한다.

73골-52도움을 기록 중인 이근호는

60-60 클럽 가입에 도움 8개만 남

겨놨다.

이밖에 이승기(전북 47골 50도

움), 세징야(대구 59골 40도움), 황

일수(경남 47골 43도움)는 50-50

클럽 에 도전한다.

K리그 통산 400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들도 눈에 띈다.

80-80 클럽 에 도전하는 염기훈

은 4경기만 더 뛰면 400경기 출전에

성공한다. 또 최철순(전북 389경

기), 오범석(포항 379경기) 등도

400경기 고지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K리그 무대에서 400경기를 뛴 선수

는 총 17명이다.

FC서울의 수비수 오스마르는 K

리그1(1부리그) 기준으로 외국인 선

수 첫 200경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스마르는 2014~2017년까지,

2019~2020년까지 총 6시즌 동안 K

리그에서 활약하며 K리그1에서만

188경기를 뛰었다. 올 시즌 12경기

만 추가하면 오스마르는 외국인 선

수 최초로 K리그1 기준 200경기 출

장 기록을 세운다.

이밖에 올 시즌 K리그2에서 승격

에 도전하는 부산 아이파크는 통산

485승을 기록하며 팀 통산 500승 달

성을 노린다.

지금까지 프로축구 무대서 500승

을 달성한 구단은 울산(562승), 포

항(550승), 서울(515승) 등이 있다.

더불어 올 시즌 K리그1에서 싸우

는 제주 유나이티드는 K리그1 통산

100승 달성에 1승만을 남겨놨다.

K리그1 기준 100승을 달성한 구

단은 전북(173승), 울산(136승), 포

항(128승), 서울(118승), 수원

(113승) 등이 있다.

또 K리그2에서는 부천과 안양이

K리그2 통산 최초 100승 달성 을

노린다. 부천과 안양은 K리그2에서

각각 통산 95승, 94승째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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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토론토의 류현진, 샌디에이고 김하성,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연합뉴스

2021년 K리그 주말 킥오프
MLB닷컴 2021 판타지 랭킹

우리가 우승이다 …우리은행 정규리그 정상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BNK 센터에서 열린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여자프로

농구 BNK와 우리은행 경기에서 정규리그 정상을 차지한 우리은행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